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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시민교육 방안

<국문요약>

한국 사회는 세계화(Globalization)와 경제발전을 위한 노동력

과 국제결혼 등으로 인해 다수의 외국인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단일민족의 단일문화사회에서 다민족 다문화사회로 변화

되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문화와 언어가 다른 사람들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들은 서로 다른 민족과 문화의

차이, 언어의 문제를 이겨내며 함께 이사회에 동화하려 하고 있

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사회가 다문화가족의 문제점을 통해 시

민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국 사회에서의 시민교육이 곧 세

계시민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임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다문화가족의 개념과 문제점을 알아보

고, 독일 시민교육과 한국사회의 시민교육 현실을 비교, 분석하

여 교육을 통해 세계시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방법과 정

부 대책을 학술지와 논문 등 선행연구와 언론보도 등 인터넷 자

료, 관련기관 사례를 중심으로 검증하고 향후 다문화 자녀에 대

한 교육 방침과 지원방향 설정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첫째, 다문화가족을 위한 이중언어강사를

통한 집중 언어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다양한 전문 인력의 확보를 위해 시간선택교사의 폭을

넓히고 이들을 교육에 적극 활용한다. 셋째, 다문화가족에게 자

아존중감(self-esteem)을 심어주는 교육과 사회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 넷째, 한국 사회 구성원에게는 다문화에 대한 열린 마음과

열린 생각으로 차별과 편견을 버리고 다름에 대한 이해와 존중

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 사회는 인종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다문화가족들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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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1세기 한국 사회는 세계화의 영향으로 한국에 입국해 들어오는

외국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외국

인은 겨우 38만 명에 불과하였고 미군, 관광객, 산업연수생 등 한국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외국인은 아니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고령화, 저

출산에 따른 노동인구의 감소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을 이루기 위해 외국인의 국내유입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 의하면 2012년 말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145만

명으로 이 중 결혼을 목적으로 입국한 이민자는 14만8천명에 이르고

이들의 국적도 139개국에 이른다.

자료(여성가족부 2013)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다문화가족은 2만5천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출신국적별 구성은 중국(조선족 등

한국계), 중국, 베트남 등으로 사용하는 언어 역시 다양하다. 또한 다

문화가족을 이루는 결혼이민자는 한국생활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으

로 언어문제를 들었다. 이로 인해 다문화 자녀의 교육문제는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데 여러 교육적 문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하는 것은 언어적 측면이다. 다문화 자녀의 부모 중 어느 한쪽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으로 가정 내에서 한국어에

대한 노출빈도가 일반 가정의 자녀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한국어 능력의 부족은 향후 학업능력, 교

우관계에 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서로

사회의 일원으로써 함께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바로 세계시

민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 주제어 ] 다문화가족, 이중언어강사, 자아존중감, 차별과 편견,

이해와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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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민족과 문화의 차이 언어의 문제를 이겨내며 함께 한국 사회에

동화하려 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다문화 시민교육에 관한 정책 및 교육과정에는

미국교육학계의 이론과 사례들이 반영되어 있다. 미국이 다문화 사회

이기 때문에 그 경험에서 나오는 이론과 교육과정이 다문화사회로

변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 유용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독일의 사례만 살펴 본 이유는 미국은 다문

화로 형성된 나라임으로 한국의 현실에는 전통적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독일의 정책과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수용할 경우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독일은 중유럽에 위치한 국가

로서 서유럽과 동유럽 국가들과 인접해 있다. 독일은 역사적으로 비

교적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해 온 국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속화된 유럽통합과 1990년대 이후 세계화의 현상으

로 인해 다문화사회로 변모해왔다. 독일로 유입된 외국인들의 사회통

합문제가 국가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한국의 현실

과 일치하는 면이 있어 독일의 다문화 시민교육을 통해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사회가 다문화가족의 문제점을 통해 시민교

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국 사회에서의 시민교육이 세계시민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임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

해 먼저 다문화가족의 개념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선행 독일 시민교

육과 한국 사회 시민교육의 현실을 비교, 분석하여 교육을 통해 세계

시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방법과 정부 대책을 학술지와 논문

등 선행연구와 언론보도 등 인터넷 자료, 관련기관 사례를 중심으로

검증하고 향후 다문화 자녀에 대한 교육 방침과 지원방향 설정을 위

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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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문화가족

1. 다문화가족의 현황

다문화가족(여성가족부 2013)이란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유학생,

난민, 외국국적동포, 새터민 등 서로 다른 민족 또는 다른 문화적 배

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을 통칭한다.

<표 1> 다문화가족의 유형

즉 다른 민족,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의

유형 <표 1>을 보면 국내에 정착하여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한국사회의 다문화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근로자가정 새터민가정

‧한국인 남성과 여성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

‧외국인 근로자인

남성과 여성이

한국에서 결혼하여

이루어진 가정

‧탈북자출신의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가정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

‧외국인 남성과 여성이

그들의 자국에서

결혼한 후 한국에

이주한 가정

‧탈북자 출신의 남성

또는 여성이 한국에

입국한 후 한국의 여성

또는 남성과 결합하여

이룬 가정

‧외국인 근로자로서

결혼하지 않고

단독으로 또는 동료와

함께 생활하는 가정

‧탈북자출신으로

결혼하지 않고

단독으로 또는 동료와

함께 생활하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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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은 가정형성배경과 가족구성원에 따라 범주화하여 크게 세 집단

으로 나누고 있는데 국제결혼을 통해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남녀가

결혼을 통해 국내에 이주하여 형성된 가정, 결혼한 후 한국에 들어와

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가정 및 이주노동자로 국내에 유입되어 한

국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간에 혼인으로 형성된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 그리고 탈북을 통해 국내에 유입된 새터민 가정으로 분류한다

(강영실 2010).

이렇게 여러 형태의 가족이 구성되는 외국인과의 혼인 통계를 보

면 주로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결혼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1992년 한ㆍ중 수교 이후 꾸준히 증가한 중국 동포의 유입과 한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으로 인해 유학생 및 전문 인력의 증가가 이뤄졌으

며, 노동력 부족에 따른 산업연수 및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증

가는 국제결혼의 증가를 가져왔다. 이는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빠

른 진입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현재 한국 사회는 다문화가족의 증

가로 인해 다양한 문화의 유입이 이뤄지고 있어 다문화가족의 자녀

수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신지영 2013).

<표 2> 외국인과의 혼인 추이(혼인 통계, 2013)

년 도
총

혼인수

외국인과

의 혼인
혼인 비중%

2007 343,559 37,560 10.9

2008 327,715 36,204 11.0

2009 309,759 33,300 10.8

2010 326,104 34,235 10.5

2011 329,087 29,762 9.0

2012 327,073 28,326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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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을 보면 총 혼인건수에서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이 2007년

10. 9%에서 2012년 8.7%로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 <표 3>에서 전체

이혼 건수 중 외국인과의 이혼은 2007년 6.7%에서 2012년 9.5%로 혼

인율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 것에 반해 이혼율은 점점 증가하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외국인과의 이혼율이 상승하는 결과 요인

뿐 아니라 다문화 자녀들에게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진다.

<표 4> 다문화 가족 현황

년 도
총

이혼수

외국인과

의 이혼
이혼 비중%

2007 124,072 8,294 6.7

2008 116,535 10,980 9.4

2009 123,999 11,473 9.3

2010 116,858 11,088 9.5

2011 114,284 11,495 10.1

2012 114,316 10,887 9.5

<표 3> 외국인과의 이혼 추이(이혼 통계)

년 도 합 계 ( 천명 )

2007 142

2008 168

2009 199

2010 221

2011 252

2012 267

2013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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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다문화 자녀의 수

<표 4>다문화가족 수는 2007년 약 14만2천명에서 2013년 28만1천

명으로 2007년 대비 거의 2배 증가 한 것에 반해 <표 5>다문화 자녀

수는 2007년 4만4천명에서 2013년 19만1천명으로 거의 4.3배 증가하

였다. 이는 다문화가족 수에 비해 다문화 자녀수의 증가가 현저히 높

게 나타남으로써 다문화가족 중 특히 자녀들의 교육과 사회적응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2. 다문화가족 문제점

앞서 말한 다문화가족의 이혼율의 증가와 그 자녀들 수의 빠른

증가는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생활에서 많은 어려움과 부적응적인 삶

을 통해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그 문제

들 중 <표 6>에서 한국생활의 가장 어려운 것으로 언어적 문제

21.1%, 그 다음이 경제적 어려움 19.8%과 외로움 14.2%였다. 일반적

인 경우 이들이 한국생활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생활방식과

문화차이, 편견과 차별에서 오는 문제가 가장 클 것으로 생각하기 쉬

우나 실상은 언어적 어려움을 가장 힘들어 하였고 그 다음인 경제적

년 도 합 계 ( 천명 )

2007 44

2008 58

2009 107

2010 121

2011 151

2012 168

2013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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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이나 외로움도 근본적으로 보면 언어적 소통이 힘든 상황이기

에 직업선택에 어려움과 본인의 의사를 적절히 표현하지 못함으로써

나타난 문제점이라 생각된다. 다문화가족은 이중언어 환경으로 이는

한 사람이 두 가지의 언어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같은 언

어적 문제는 다문화가족의 어려움으로 국한되지 않고 이들이 함께하

는 다문화자녀에까지 한국어 습득의 어려움이라는 문제를 파생시키

고 있다. 이는 다문화자녀들이 한국어에 노출되어 실제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일반 가정의 자녀들에 비해 부족한 데

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학령기 이전인 영·유아기에는 외국인인 보육자(주로 어머니)의 서

투른 한국어 때문에 일반가정의 자녀들에 비해 다문화자녀들은 이해

언어와 표현언어 모두에서 지체현상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

어적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재 다수의 학자들이 밝히고 있

는 견해이다(채영란·지성애 2010). 영유아가 최초로 언어적 상호작용

을 시작하는 대상이 바로 부모이며, 어머니가 가정에서 제한된 언어

를 사용하는 경우, 자녀의 언어 표현력과 조직력이 늦게 발달되는 것

이다(한은숙 2013). 이 같은 원인으로 다문화자녀는 일반가정의 자녀

보다 언어 수행 능력이 떨어지며, 한국어 구사능력과 판단능력이 매

우 낮은데 이는 다문화자녀들이 말을 배우는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

에 한국말이 서투른 부모의 영향으로 언어발달이 늦어져 의사소통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라고 김주원(2012)은 주장하였다.

이러한 의사소통 능력의 부족은 취학 이후에 학습능력 부진 현상

으로 나타나게 된다. 즉, 한국어 능력의 부족은 언어 기능의 부진에

그치지 않고 다른 교과의 학업 성취도 저하로까지 그 문제점이 전이

된다. 또래의 다른 친구들에 비하여 현저하게 뒤떨어지는 한국어 능

력의 문제가 학업 능력의 저하와 사회 정서적인 불안감과 소외 현상

으로까지 이어지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한

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는 다양한 교과 지식의

수용과 생산이라는 학업 능력의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낼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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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우 관계 등의 학교생활에서 문제를 일으켜 집단 따돌림, 자신감

결여, 소외 현상 등의 정서적,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

와 같은 현상은 현대에 들어서 아동 문제로 더 심각해지고 있기 때

문에 아동의 복리증진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고

이에 선진국에서는 아동복지 부분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한 예로

미국은 1990년대를 국가적 우선순위로 아동복지에 집중하는 해로 정

하였고(Gustavsson and Segal 1994), 영국에서는 1990년대에 와서 아

동에게 투자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아동의 질적인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Daniek

and Ivatts 1998). 이를 통해 한국사회도 다문화 자녀들에 대한 관심

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족의 증가로 다문화 자녀수도 크게 늘어가고 있어 앞으

로 미취학 아동들이 곧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심각

한 학교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문화 자녀는 친구문제로

인한 고민이 높고 차별을 당하는 주 대상이 친구 36.5%인 것으로 나

타나 학업중단의 가장 큰 사유 또한 친구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다문화 자녀들은 일반가정의 자녀들에 비해 취학률

이 낮게 나타난다.

구 분
비율

(%)
구 분

비율

(%)

언어문제 21.1 경제적 어려움 19.8

외로움 14.2 관습, 문화차이 6.5

가족간 갈등 3.0 편견과 차별 7.0

자녀양육, 교육 7.0 음식 2.0

은행 등 기관이용의

어려움
2.1 기후 0.6

힘든점 없음 15.8 기타 0.8

<표 6> 다문화가족이 한국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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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부모에 대한 자녀양육 정보제공과

교육, 자녀에 대한 언어 발달 지원, 이중언어교육 학령기 아동에 대한

학교생활 지원 서비스, 중도입국자녀 다시 말해 외국에서 성장한 이

들은 재혼하는 결혼이민자의 전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들로

63.8%가 15세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이들의 정착지원 등 다문화 자녀의 성장 단계별 다양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enews 2013/03/25). 다문화 자녀의 낮은

취학률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으로 올라갈수록

그 차이는 더욱 커진다.

또한 <표 7>을 보면 다문화 자녀들은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도 많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친구나 선생님과의 관계가 사유인 경우

가 23.8%로 가장 많고 가정형편의 어려움인 경우는 18.6%, 학교공부

가 어려워서 중단한 경우도 9.7%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공부

가 어려워서라고 답한 다문화 자녀들은 그 이유로 책의 내용과 선생

님의 말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러한 학업 이해의

저하는 정서적 부적응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서적 부적응 행동

은 심리적 동요로 인하여 공격적이고 위축되며 산만한 경우가 많고

다른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가 어려워져 주위 환경에 부적응하게 되

구 분
비율

(%)
구 분

비율

(%)

친구 및 선생님과의

관계 때문에
23.8

학교공부가

어려워서
9.7

가정형편의 어려워서 18.6
학교생활 및

문화가 달라서
5.1

부모의 이혼 등

가족문제 때문에
5.1 한국어를 몰라서 5.0

어린 아이들과

다니는 게 싫어서
2.7 기타 30.0

<표 7>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업 중단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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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사회적, 정서적, 교육적으로 성장의 저해현상을 가져온다. 이러

한 행동이 반복되면 고정화 된 성격으로 남아 반사회적 행동으로 나

타날 수 있다(김연지 2003). 여러 연구결과에서 보면 학업성취나 직

장에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은 ‘인지지능’ 보다 ‘정서지

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정서지능은 학교, 가정, 직장에서

여러 결과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으며 약물이나 폭력과

같은 문제행동을 감소시켜 주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Brackett 2001; Formica 1998; Mayer and Perkins et. al. 2001;

Rubin 1999).

정서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줄 아는 능

력’이라고 정의 할 수 있는데 정서지능이 높으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Salovey and Mayer 1990) 다시

무언가를 새롭게 시도하고자 하는 동기화, 타인을 이해해주고 격려하

여 협동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정서지능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다

(Goleman 1995; Mayer and Salovey 1997). 자녀의 정서지능 발달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통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Alegre 2011). 정서

발달이 뇌의 성장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

므로 유아시기의 정서발달과 사회적 적응이 중요하다(Goleman 1995).

그 밖에 다문화자녀의 선행연구에서 아동의 언어 및 학습저하 문제

를 다루고 있다. 일상적인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지만 문장이해력이

나 문장의 의미파악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오성배 2007) 특히 학령

기 다문화 아동들은 글쓰기에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안원석

2007).

이 밖에 연구들에서도 다문화 자녀들의 언어발달 지연을 보고하

고 있다(천숙향 2009; 황상심 2009). 가정환경은 아동의 언어습득 및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이다. 특히 부모와의 언어 상호 작용

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정은희 2004). 다문화아동의

언어문제가 개인 능력의 문제라기보다는 환경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

기 때문에 발달 수준에 적절한 언어교육이 추가적으로 병행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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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아동들과의 격차는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박주희·남지숙 2010).

김순규(2010)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학교에서는 성적과 담임교사의 만족도가 영향을 미쳤고 다문화

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 학교생활의 긍정적 경험을 증

가시키는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교육적 측면에서는 비교과 과

정을 통해 다름과 차이의 진정한 의미와 다양성의 긍정적인 다문화

이해 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 또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감과 배

려를 습득할 수 있고 이는 긍정적 학교생활을 경험할 수 있어 나아

가 긍정적 자아개념 및 자아존중감 형성에 도움을 준다고 보았다.

유아의 놀이가 사회성과 관련이 있다고 선행 논문들이 시사해 주

고 있다. 또한 가상놀이(pretend play) 또는 사회극놀이(sociodramatic

play)는 확산적 사고, 상상력, 사고의 독창성, 융통성, 유창성 등의 창

의성에도 관련이 있다고 한다(Johnson 1976; Russ 2003; Saracho

2002). 그 밖에 아동들은 본인이 체험한 기쁨, 슬픔, 실패, 분노 등 다

양한 경험들을 미술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표현시키며 잠재의식

속의 언어로 표현 할 수 없는 갈등과 고민 등 느낀 것을 미술을 통해

나타낼 수 있다고 본다(이숙희·유승연 2007).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사상과 감정을 미술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Lowenfeld and Brittain

1982). 현대에 들어서 새롭게 인식된 미술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

이 커지면서 미국 미술교육진흥협의회(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Arts Education)는 1983년 이래 미술교육 관련연구

및 프로그램들의 조사를 근거로 아동이 미래의 일상생활과 직장생활

을 위해서는 모든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미술교육을 포함시켜야 할

증거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도 맞벌이 부부의 증대로 방

과 후 교육과 아동의 정서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다.

이를 정서적 측면에 좋은 매체인 미술로 그 대안을 찾고자 하였

다. 미술은 기존의 다른 과목과는 상이한 사고와 독립적으로 생각하

는 것을 키워줌으로써 어른이 되었을 때 겪는 문제들을 여러 대안으

로 생각하며 생활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고 보았다. 미술을 수학,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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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읽기, 과학과 같은 다른 과목과 결합시키면 학생들은 다른 과목을

배우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는다. 또한 미술이 학생들의 학교, 인생,

직장 등에서 성공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전영신·

노병일 2000).

이상과 같이 다문화 가족들은 언어적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점으

로 지적했고 이는 이해언어와 표현언어의 어려움으로 인한 다문화

자녀들의 학습저하와 또래들과의 사회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한 아동발달에서 정서지능은 학업성취나 직장 업무 수행에 중요한

요인으로 정서지능 발달의 기본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유아기의 정서지능발달이 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걸 일 수 있었다. 또한 다문화 자녀들의 언어 및 학습저하 극

복을 위해서 가정과 환경이 매우 중요하며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

을 위해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비교과과정을 통한

다름과 차이의 의미를 되새기고 다양성에 대한 긍정적인 다문화이해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언어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이중언어

강사를 활용한 언어 교육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함께 다

문화 자녀의 사회적, 정서적, 교육적 부적응 행동을 언어교육뿐만 아

니라 다양한 교육방법과 비교과적인 방법으로 학업의 흥미와 재미를

이끌어내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비교

과적인 방법이란 미술, 음악, 체육, 컴퓨터, 게임, 놀이나 상황극, 등으

로 정서적인 측면을 강조한 프로그램으로 이는 교육을 통해 소통하

고 서로 이해하는 계기를 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미술뿐만 아니라

비교과과정을 언어교육에 활용한다면 그 학습효과는 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때문에 여러 방법을 시행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

력의 충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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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문화가정 시민교육

1. 독일 다문화가정 시민교육사례

독일은 1973년까지 일정기간동안 외국의 노동력을 고용하여 부족

한 노동력을 보충하고자 하는 과도기정책을 수립하여 장기적 외국인

통합정책이 수립될 수 없었으나, 외국인 노동자의 귀국이 지연되고

가족과 함께 독일에 정착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이 다수발생하면서 장

기적인 정책수립이 요구되어 1977년 통합모델로 정책화되었다.

장준호(2011)는 독일의 사례가 한국의 다문화 시민교육 정책 및

교육과정에 많은 함의를 줄 수 있다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독일은

비교적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해 온 국가이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유

럽통합의 흐름과 1990년대 냉전 이후 글로벌화의 현상 등으로 다문화

사회로 변모해 오면서 외국인들의 사회통합문제가 국가적문제로 인

식되어 초등학교에서의 다문화시민교육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통합은 모든 사람이 사회에 참여함과 동시에 사

회적 재화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는 다문화 가정

이 독일의 기본법을 익히고 민주시민으로서 가치를 습득하고 사회생

활의 기본이 되는 독일어의 습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극 반영하여

이주 배경 학생뿐만 아니라 그 부모 교육에 대한 지원을 실행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장준호 2011). 이러한 대응이 한국

의 교육정책과 다문화시민교육의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간문화간 통합정책에 입각해서 독일 뮌헨시는 사회통합이

도시의 평화와 연대감에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

면서 통합을 촉진하는 다문화 통합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이주

민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인정하면서 이주민들이 독일 사회에 적

응하여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독일어 구사 능력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버토벡(Vertovec 2002)은 다문화주의는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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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성요소들이 상호 공존하며 각자의 고유한 개별성을 그대로 유

지하면서 서로 조화되어 또 다른 통합성을 이루어 내는 ‘샐러드 그릇

(salad bowl)’을 의미한다고 규정했다(강휘원 2006; 한상우 2010, 69

재인용).

독일 학자들의 다문화 사회에서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외국인

문화에 대한 배려와 문화교류 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이와 갈등을 극

복하기 위한 대화와 학습, 문화적 종교적 다양성의 이해, 교육과 언어

능력 향상을 통한 사회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한상우 2010). 독일

은 다문화사회에서 살아갈 때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values)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언어 습득에 있어 부모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 다문화 가정이 서로 신뢰를 쌓고 교류할 수 있는 파티,

다문화 축제, 저녁식사나 간담회 등의 초대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기

적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표8> 독일학교 운영형태

<표 8>을 보면 독일 학교 운영 형태의 특징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 모두 나타나는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교사의 자유로운 근무시간

을 채택하여 효과적인 학습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한 방과

후 학교를 도입하여 학생의 학력신장을 위한 TO-Modell을 운영하였

는데 TO는 좋은 도움과 성과는 최고로 (Tolle Hilfe Erfolg Optimal)

의 약자이다. 또 종일반 운영으로 방과 후 학교를 도입해 독일어와

독일 학교

운영 형태

ㆍ교사 근무 형태

- 정규직( 주간 29시간 근무)

- 비정규직 ( 주간 15시간, 19시간, 20시간 등 자율근무)

ㆍ종일반 운영 - 방과 후 학교 도입

ㆍ부모와 교사의 다문화 교육을 위한 재교육 실시

- 선생님은 의무적으로 14시간 다문화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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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을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 두 반을 세 반으로 차등별 교육을

실시하였지만 아이들 스스로 반을 선택할 수도 있게 융통성 있는 운

영을 하였다. 부모와 학생을 위해서는 다문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독일에서는 이념형(ideal type)으로서의 다문화 시민교육을 추구하

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 시민교육의 방향을 일으킨 쉐프탈러

(Schöfthaler 1984)는 교육정책의 목표를 문화적 정체성 확립과 사회

통합의 문제를 적절히 조화시키고 사회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

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독일 다문화 시민교육은 고유한 전통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다양한 문화에 대한 공평한 태도를 통해 세계시민적 소양이 나오도

록 유도하고 있다. 교사들은 분기별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서

1년에 14시간씩 다문화 교육을 받게 했다. 독일은 학교운영에서 부모

와 교사의 다문화 통합교육을 위한 재교육을 실시하여 그 효과를 보

았다. 학생들에겐 문화적 배경이 다른 예술인을 만나 토론하고 다양

한 문화를 체험하면서 통합능력을 향상시켰다. 특히 사회관계능력 향

상을 위해 한 공간에 모여 신체를 움직여 같은 동작을 따라 함으로

써 통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는데 이는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

들에게 한국은 같은 인간이며, 피부색깔과 모국어가 달라도 서로 같

은 것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해 준다는 의미에서 통합의식을

높이는 수업이었다(장준호 2011). 독일 다문화교육의 특징을 보면 자

유로운 시간선택의 교사의 근무형태와 부모와 교사의 재교육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자녀들에게 가정에서는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

고 학교에서는 교사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초대 프로그램, 비교과적 다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소

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독일의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사들의 자유로

운 근무 형태와 다양한 다문화 프로그램은 언어 교육과 사회성에 긍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대한민국 다문화가족의

교육 활용에 적극 이용해야 한다. 교사들이 시간 선택을 자유롭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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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좀 더 많은 전문 인력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다문화를 이해시키기 위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활용한 교육은 문화 간의 소통과 학습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한국의 시민교육

한국의 교육은 개인의 삶에 필요한 교육과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도

덕과목에서 세계화는 세계가 하나의 촌락을 이루어서 살아간다는 지

구 공동체 의식과 관련이 있다. 세계화의 의미 속에는 전 인류가 공

감할 수 있는 규범과 가치관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기준이 중요한 의

미를 갖는다. 이는 세계인이 하나의 가족이 되는 것, 세계시민의식,

세계인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인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 등이

중요한 개념이다.

그러므로 세계화에는 개방화와 국제화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국제자유도시는 21세기 국가의 발전과 지역경제 기반을

확충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관광, 비즈니스, 물류, 교역, 금융 등

지식기반산업의 복합적 전략기지로서 동북아 경제 및 학술 교류와

분쟁과 협력 해결의 장으로서 각국 정상 회담이나 주요 국제회의 장

소로 이용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구축하고 세계를 연결하는 동북아

의 거점도시로 형성되었다. 이는 제주도가 국제화, 개방화와 더불어

세계화를 선도하는 중심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윤리,

도덕교육을 통해 세계 시민 윤리는 타문화의 존중과 이해, 양보와 타

협, 인간존중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보편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이양희·구미향 외(2009)는 아동의 시민성 향상은 아

동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참여 경험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고 있

다. 이들은 아동이 인권을 지키기 위해 참여한 경험들은 수용과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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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시민의 자질 그리고 타인간의 소통을 효율적으로 소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개발시킴으로써 세계시민으로서의 시민성을 강화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본인은 학교교육에서 세계시민 양성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는데, 평화공존사회를 위해 학교는 미래의 통합된 세계 사

회를 창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

이다.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은 지식위주의 주입식 교육을

지향하고 도덕성 원리에 근거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시민의

식은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인 측면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효과

가 있기 때문이다. 학습의 효과는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때

배로 증가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재미있고 유익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상에서 나타난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목표는

윤리, 도덕 교과 전체의 연계성이나 범주에 유의하여 구성하고 운영

되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은 세계화에 대한 인지적 영역뿐만 아

니라 태도나 가치관의 변화를 통한 실천적인 행동이 이루어 질 수

있게 하는 것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다.

이승미·김상돈 외(2009)는 한국교육과정과 교육정책의 세계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제7차 교육과정의 사

회과 내용이 세계주의적 입장보다는 국가주의 입장에 치우쳐있으며

세계시민교육이 추상적인 지식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어 세계시민교육

으로서의 가치와 태도발달에 미흡하고 한민족의 순수성, 우월성 등

정체성을 강조하는 교육내용은 궁극적으로 타민족에 대한 부정적 인

식을 증가시켜 저개발 문화권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배영주(2013)는 문화적으로 이질

적인 사람들의 상호 존중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문화가 어떻게 다

르고 유사한지 탐구하고 탐색하는 학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

는 전달식 교육보다는 학습자 스스로 문화를 열린 마음과 열린 생각

으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다른 문화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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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갖는 다문화 학습을 제시하였다. 이는 지식을 통한 실천과 성

찰로 이어지는 경험을 통해 다문화 학습 프로그램이 학교뿐만 아니

라 삶의 여러 면에서 다양하게 활성화 될 때 문화적 배경이 다른 공

동체의 상호존중과 태도 배양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에서 다문화교육은 문화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해함으로

써 편견 없는 수용적 태도를 갖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이해된다. 그러

나 미래의 다문화 시민교육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인식과 차별과 편

견 없는 태도 즉, 다양한 문화와 한국 고유의 문화를 함께 접목시킬

수 있는 세계시민적 소양도 길러주어야 한다(장준호 2011).

서종남(2012)은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고 이러한 다문화 교육을 위해

서 시민교육이 함께 수반되어야 하고 다문화 시민교육은 학생들이

보다 넓은 시민문화와 공동체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함으로 학교와

교사는 학생이 다원화된 민주주의 국가의 사려 깊은 시민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항원(2007)은 세계시민교육에서 중요한

것이 가치교육이며 세계시민은 인간의 가치가 가장 중요하며 국적,

피부색, 이데올로기에 관계없이 세계인들을 똑 같이 존엄한 존재로

받아들이고 차별하지 않는 개방성과 관용성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지금까지 국가와 민족 중심의 문화 속에서 형성된 의식과 닫힌 마음

을 열린 마음으로 세계인들을 받아들여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 공동

체의식으로 바꾸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교육과 함께 특히, 인간의 가치를 알기위해서 우선적으로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자아존중감에 대한 교육은 긍정

적 자아개념을 확립할 수 있는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 한다. 선

행논문을 통해 자아존중감이 개인의 성격발달 및 사회적 행동결정에

중요한 요인이고, 학업성취, 대인관계, 등 적응에 필수적인 요인이며

우울, 불안, 중독, 비행과 같은 정신건강 및 문제행동을 완화하는데

관련이 있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여러 문화권에

서 삶의 만족과 관련성이 있고 삶의 질을 설명하는데 사회심리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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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주장하고 있다(Diener and Diener, 1995;

Myers and Diener 1995).

자아존중감은 살아가는데 어려움, 난관을 극복하는 기반이 되고

개인의 삶의 매우 중요한 총체적인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부모,

교사, 친구 등과 같은 사회적 관계는 삶의 많은 영향을 미치는 존재

로서 청소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 사회적

관계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상호작용을 한다면 청소년의 지각, 성

격,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특히 사회적 관계에

서 지지 경험은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 행복 및 건강에도 긍정적 영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Myers and Diener 1995). 이러한 긍정적

인 사회적 관계 경험은 청소년기의 학교생활적응에도 큰 영향을 미

친다. 아동기의 긍정적 자아존중감형성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확

인할 수 있었다(김순규 2012).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스스

로를 존중하고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며 높은 자아존중

감은 대인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감정적 문제나 행동적 어

려움을 적절히 대처하는 문제해결 능력을 높여준다(Anderson 1999;

김순규 2012). 연구자들은 아동기에 또래 간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친사회적 배려, 나눔, 도움행동과 같은 사회성 구성요인을 나타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Markovitsb and Benenson et. al. 2003). 이렇게

아동기에 형성된 사회성은 청소년기, 성인기를 거쳐 비교적 안정되

게 유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여기서 한국 사회가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교육에

적극 활용하여 자신의 가치를 높여주는 안정된 사회를 유지할 수 있

다면 한국사회의 모든 이들은 올바른 것을 보는 눈을 통해 세계 모

든 문제를 열린 마음과 열린 생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차별이나 편견 없이 다문화를 이해하고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존중

하며 살아가는 태도를 수용할 것으로 보여 진다. 결혼 이주 여성과

다문화 자녀들을 위해 대한민국의 언어와 전통이나 생활 습관, 음식

등 다양한 문화를 체험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장치를 마련하고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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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시대에 마음 깊이 뿌리 내린 차별 의식과 편견을 버리고 우리와

피부색이 조금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

해와 존중의 태도가 필요하다(매일신문 2013.11.26).

이상과 같이 한국 시민교육을 위해서는 우선 다문화의 차별적인

시각과 편견을 없애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열린 마음과 열린 생각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과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는 자아존중감이 매

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하

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나 교육기관에서는 민족 중심의 문화

를 다문화에 대한 열린 마음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의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한다.

Ⅳ. 한국 사회의 노력 결과

세계화와 다문화가족의 증가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는 한

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현상과 문제점을 해결하고

다문화 가족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앞에

서 독일의 사례와 한국의 시민교육을 알아보았다. 이제 한국사회가

당면한 이 문제를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 대안을 찾

으려 노력하는지 언론보도와 인터넷 자료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여성가족부와 (사)한국다문화센터는 저소득층이나 다문화자녀들에

게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해 합창대회를 시작했다. 특히 결과 보다는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려 했는데

그 결과 이들 중에는 이 경험으로 자신감을 얻어서 앞으로 뭐든지

잘 할 수 있을 거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광주일보 2013.06.19). 또

(사)한국다문화센터는 다문화 전문가 아카데미 과정에 참여할 교육생

을 모집하여 이들에게 교육을 통해 글로벌 의식을 함양시키고 올바

를 교육관을 지닌 다문화 전문가를 양성시킬 목적으로 다문화 현장

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사진이 직접 교육을 진행한다(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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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8). 한 예로 대구 성서종합사회복지관 달서다문화가족도서관

의 ‘북(Book)적(適)북적’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이것은 결혼이주여

성을 ‘세계문화지도자’로 육성하여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다문화

강사로 활용하자는 취지로 기획되어 한국뿐 아니라 몽골,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등 아시아 10개국에 대해 공부하는 과정과 교수법을 포

함하는 것으로 자신의 나라와 한국에 대해서만 아는 게 아니라 ‘지구

촌 교육 강사’로서 활동하는 데 필요하다는 뜻에서 만들어졌다. 결혼

이민자들은 다양성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국사회를 다양한 문화가

존중되는 다문화사회로 변화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

로 본다. 이들이 훌륭한 인적 자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역

량 강화와 함께 배우자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매일신문

2013.06.15).

다문화이해교육을 위해 제주시 교육지원청은 외국에서 제주로 이

주해 온 이중언어강사들을 통해 제주지역 학생들에게 타문화에 대한

존중과 수용태세를 갖고 세계 여러 문화권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교

육시키고 있다. 또한 제주 다문화센터에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국가,

민족, 문화 체험교육을 실시하여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세계시민성 교

육도 실시하고 있다(제주일보 2013.09.22). 또한 한남대 다문화교육원

장은 “다문화가정 여성이 원어민이라는 점과 체계적인 양성과정을 이

수한 강사라는 강점을 교육 현장에 적극 활용한다면 시너지효과가

클 것”이라며 “이중언어강사를 활용한 외국어교육을 학교와 유치원에

접목해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충청투데이

2013.11.28).

연합뉴스는 자회사인 보도전문채널 뉴스Y, KOICA와 함께 ‘나눔

의 코리아, 나도 코리안’ 프로젝트를 공동 기획하고 다문화가족들은

KOICA가 펼치는 나눔의 현장을 둘러보면서 ‘세계 속의 한국’을 ‘엄

마 나라’에서 느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다문화 청소년들은 봉사활동

에 동참하고 구슬땀을 흘리며 ‘엄마 나라’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모

습을 보였다. 이들이 또래 친구들과 사귀는 모습에서 앞으로 양국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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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연합뉴스 2013.03.12). 그

밖에 서울에서는 드림다문화가족교육센터에 한국말이 서툰 ‘중도입국

자녀’들을 위한 위탁형 대안학교가 문을 연다.

이 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의 위탁을 받아 서울 삼성동 센터 시설에

서 운영하며 교과목은 국어와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보통교과’와

한국어와 한국 문화, 음악, 미술, 체육 및 미술치료 등의 ‘대안교과’로

나뉜다. 또 창의적 동아리활동과 진로활동 및 한국 사회 적응 프로그

램도 마련돼 있고 학생 및 학부모와의 상담 및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연합뉴스 2013.04.16).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소한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고 가정과 학교에서 느끼는 현장

인식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 자녀들은 대부분 이주 1세대인

부모와 달리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한국인이다.

그러나 피부색이 다르거나 부모가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다른 학

생들보다 쉽게 왕따의 표적이 되곤 한다. 하지만 아직 다문화 학생을

가르친 교육 경험이 적은 일선 학교에서는 다문화 학생의 고충을 세

심하게 챙기지 못하고 소홀히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문화 가

정과 학교가 느끼는 체감지수가 다를 수 있다는 말이다. 마음이 소통

되지 않는 형식적인 프로그램 운영 등은 다문화 자녀들이 별 문제

없이 지낸 것으로 알고 있어 서로의 인식차이를 통해 다문화 자녀들

의 고충을 이해하기는 역부족이란 생각이 든다. 특히 결혼 혹은 취업

을 위해 한국에 온 부모를 따라 뒤늦게 중도 입국한 외국 태생 자녀

는 대부분 한국말도 서툴러 아예 학교 밖에 방치되기도 한다. 학교에

서 피부색, 언어 등 때문에 소외당한 다문화 자녀들이 인터넷 중독에

빠지는 문제도 교육당국과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다. 현재 한

부모 가정 아이 등에 국한돼 있는 가정방문 지도를 다문화 가정 아

이들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선 학교에서 다

문화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별개로 국가별 교육이 필요하

다는 지적도 있다.

이를 위해 다문화 자녀들이 한국 사회를 배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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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나라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자기 자신과 부모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연합뉴스 2012.02.21). 선행연구들은 문

화와 예술 활동요소들을 결합해 놓은 통합문화예술교육이 아동·청소

년의 창의성과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시사하고 있다(서울문화

재단 2010; Wright and John et. al. 2006; 김현수·조수현 2012). 서울

시가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다문화가족의 조

기정착 및 생활안정, 학교생활 적응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서울 해비

치 다문화가족 교육센터’를 설치했다.

해비치 재단은 2010년 11월 기초과학 및 예술 분야 우수학생 지

원, 국내 최대 규모 다문화가정 교육기관 설립, 소외계층 교육지원 강

화를 골자로 하는 해비치 재단 종합교육지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향후 4년간 500억 원 규모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희망뉴

스 2011.11.23). 서울 해비치 다문화가족 교육센터는 다문화 자녀들이

또래의 따돌림이나 괴롭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심신을 단련

할 수 있도록 태권도 교실을 열고 있다. 센터에서는 프렌즈 가드(친

구 지킴이) 운동과 다문화 자녀, 특히 중도입국자녀들이 낯선 한국생

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당당한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는 태권도

수업 이외에도 현재 100여명의 다문화 자녀에게 한국어, 컴퓨터, 마

술, 미술, 합창 수업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주민을 위한 취업 교육과 자격증 교육도 함께 진행 중이다. 그

밖에 다문화가정 아이들 스스로가 자신감을 갖고 세상을 마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문화일보 2012.03.07). 또한 다문

화 이중언어 경진대회는 이주여성의 한국어 학습을 돕고, 자녀들에게

는 엄마 나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 행

사는 이들이 이중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글로벌 인재로 육성될 수 있다는 큰 자부심과 자신감을 심어 줄 수

있고 자기 것을 강요하지 않고, 다른 문화를 배우면서 수용하는 지혜

를 얻을 수 있어 열린 다문화사회를 기르는 자양분이 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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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EBS 2011.03.23).

이상으로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와

정부의 노력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중언

어강사 통한 언어의 극복과 학습효과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활용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의 자신감 충전을 위한 노력들을 볼 수 있었

다. 따라서 한국 사회는 이중언어강사를 활용한 외국어교육을 학교와

교육시설에 접목해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중언어

강사들을 통해 타문화에 대한 존중과 수용태세를 갖고 세계 여러 문

화권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학교나 다문화센터 등을 통해 다양한 국가, 민족, 문화 체험교육을 실

시하여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세계시민성 교육도 실시할 수 있다면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당당한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Ⅳ. 결론 및 제언

단일 민족이라는 점을 자랑스러워하던 한국 사회는 급속하게 전

개되고 있는 세계화와 정보화의 흐름 속에서 다양한 문화를 가진 민

족들이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 진정한 다문화사회란

문화적 다원주의를 기초로 한 사회이며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회이다. 다문화사회의 기본원칙으로 각각의 인종은 평등하고 모든

문화들도 각각 그들만의 아름다움과 전통을 가진 존경받을 만한 것

이라는 걸 인식해야한다. 성숙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는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주 여성의 인권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대의 시민성은 다중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 개인은 상황에

따라 여러 다양한 정체성을 소화해내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

나 상이한 정체성이 서로 상충할 때 어떤 연구에서는 보다 작은 집

단, 보편성 보다는 특수성의 차원에 주목해야 다중 시민성의 갈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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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하기 수월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Heater 1990) 다른 연구에서는

국가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개인의

이타심이 국가의 이기심으로 변절될 수 있는 애국심의 위험성을 간

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Niebur 1960).

한국 사회에서 소수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은 외모와

문화적 차이 때문에 편견과 차별, 인권 침해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다문화교육의 실현은 어느 한 쪽의 노력으로

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지역사회에 직접 자국의

문화를 알리면서 교류를 확대한다면 지역사회는 자연스럽게 다문화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세계시민의식은 일방적으로 주입함으로서 배양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 사고, 혹은 일상적 삶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경험들을 다른 나라나 다른 문화권 사람들의 경험과 상호 공

통점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인간의 유사성을 통한 단일

성의 강조가 인종차별주의나 다양한 편견과 차별감소에 중요하고

긍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세계시민교육은 행동양식을 주입하

는 교육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과 행동에 대해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국사회의 학교교육은 개인의 반성적 사

고 능력의 개발을 통한 자기성찰의 과정보다 우수한 개인을 선발하

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개인 간의 경쟁적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고 보여 진다(김옥순 2010).

브릭스(Briks 1997)는 다중 정체성 문제의 해결은 근본적으로 개

인의 양심과 용기의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세계시민은 상이한 수준의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정보를 잘 알고 그것을 바탕으로 요구되는 정

책이나 목표들을 최대한 조화시키는 노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상의 여러 문헌과 자료를 통해 본 방안들이 다문화가

족과 자녀들의 언어적 문제점뿐만 아니라 사회 적응 개선에 어느 정

도 효과가 있음을 검증해주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서 각 장에

서 언급한 바와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한국 사회는 다문화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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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시민교육의 방법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아래의 4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가족들에게 이중언어강사를 통한 집중 언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문화가족은 한국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언

어를 꼽았는데 이것은 다문화 자녀의 교육문제로 까지 대두되고 있

고 이는 향후 학업능력, 교우관계에 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가

능성이 크다고 본다. 제주시와 대구시와 같이 이중언어강사를 결혼이

민자들로 활용하면 이들에겐 한국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다문화가족들에겐 언어 교육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문

화 자녀들이 한국 사회와 부모 나라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자기 자신

과 부모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자신감을 키워 줄 수 있을 것으로 보

여 지고 또한 한국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장이 열릴 것으로 보기 때

문이다.

둘째, 다양한 전문 인력의 활용을 위해 시간선택교사의 폭을 넓히

고 이들을 교육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 숨어있는 전문 인력들

즉, 미술, 음악, 운동, 컴퓨터, 마술 등 다양한 전문 능력을 가진 자들

로 주부이거나, 다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으로 보고 이들

은 하루 종일 시간을 낼 수 없는 자로서 자신의 일에 지장을 주지 않

는 범위에서 자유로운 시간의 선택 폭을 넓혀 자신의 능력이 사회에

보탬이 되는 가치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거나 봉사할 수 있도

록 기회를 정부나 교육현장에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을

다문화 교과과정 중에 이중언어강사와 접목시키거나 방과 후 교실에

서 다문화 자녀들의 학업 흥미를 높이고 이해를 돕는데 활용하면 좋

을 것으로 본다.

셋째, 다문화가족에게 자아존중감(self-esteem)을 심어주는 교육과

사회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 자아존중감은 긍정적 자아개념으로 자신

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논문을 통해 자아

존중감이 개인의 성격발달 및 사회적 행동결정에 중요한 요인이고,

학업성취, 대인관계, 등 적응에 필수적인 요인이며 우울, 불안,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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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과 같은 정신건강 및 문제행동을 완화하는데 관련이 있는 요인

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아동기의 긍정적 자아존중감형성이 특히 중

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김순규 2012). 이것은 본인의 가치

를 높이고 이중적인 언어와 문화를 통해 글로벌 인재로 육성될 수

있다는 큰 자부심과 자신감을 심어 줄 수 있다. 이는 자기 것을 강요

하지 않고, 다른 문화를 수용하는 자세를 배우며 타인의 대한 이해와

배려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본다.

넷째, 한국 사회에서는 다문화에 대한 열린 마음과 열린 생각으

로 차별과 편견을 버리고 다름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태도가 필요

하다고 본다.

앞으로 다문화가족이 언어적 문제점을 겪지 않고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아 행복한 삶을 함께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노력과 정부 기관에서도 다문화가족이 한국 사

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좀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이민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인은 정부에선 이들을 위

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여 불이익 극복 방안과 독일의 경우를 참고하

여 한국의 다문화 정책도 다양한 문화들이 한국사회가 추구하는 민

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의 차원에서 통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한국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같이 존재하고 사회적 재화를 같

이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전제하에 공동체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교육시켜야 할 것이며 한국 사회는 인종적, 문화적 다

양성을 가진 그들도 한국사회의 일원임을 인식하고 함께 사회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세계시민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

로 본다. 이를 위해 정부나 지역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 프

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계속 발전해 갈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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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zenship Training Plan for Social

Adjustment of Multi-Cultural Families

Do Kyung-Eun
(Hansei University)

Abstract

With the advent of globalization, our society is moving

from a mono-cultural society of a homogeneous nation to a

multi-cultural society with an influx of foreigners into the

country in an effort to secure labor force for economic growth

and with increasing international marriages. Therefore,

multi-cultural families composed of members with different

languages and cultures are easily seen/common these days,

and they try to adapt themselves to this society in spite of

cultural and linguistic problems. We should realize the

necessity of citizenship training through the problems

encountered by multi-cultural families.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realize that citizenship training is the best way to the

citizen of the world.

I have investigated the concept and problems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I have done comparative analysis

of German and our society's citizenship training realities.

Also, I have referred to preceding research data like aca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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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s and theses and Internet data of media report to

comprehend government plan and instruction method to lead

our society to the citizens of the world. And I proposed some

rational alternatives of educational policy and support direction

for the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As a result, Firstly, intensive language education by

bilingual instructors for multi-cultural families is necessary.

Secondly, we should employ a lot of flextime instructors to

secure professional manpower and actively utilize them in

education. Thirdly, we need education for self-esteem of

multi-cultural family members and give them chances to

make social participation. Fourthly, our society members

should cast away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multiple

cultures with open minds and thoughts and should understand

and respect differences. Contributions of multi-cultural families

with various races and cultures to social development as a

member of our society will be an opportunity toward citizens

of the world.

Keywords : multi-cultural families, bilingual instructors,

self-esteem,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understand and respect


